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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강  시내산 언약

1. 시내산 언약의 특징

(1)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

①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

②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큰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왔다. 

(2) 하나님께서 직접 전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

(3)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

(4) 언약의 땅에서 지킬 실천적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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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속의 땅(창12:7, 13:14-17, 15:7, 18-21, 17:8, 겔38:12)
◈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신4:40, 16:20),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레14:34) 
◈ 아름다운 땅(민14:7, 신4:21-22),  젖과 꿀이 흐르는 땅(출3:8, 33:3, 겔20:6)
◈ 낙토(시106:24, 렘3:19),  옥토(신8:10)
◈ 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신11:12)

약속의�땅에서�주시는�축복의�약속

◈ 생업의 축복(신7:12-14, 11:10-11, 28:12)  ◈ 심히 번성하는 복(신8:1), 
◈ 장수의 복(신4:40, 5:33, 6:2, 11:9)  ◈ 강대한 나라들을 얻는 축복(신9:1, 11:23)
◈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승리의 축복(신6:18-19, 11:25) 

② 땅의 정복과 왕벌의 역사(하나님의 주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 그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출34:11, 레25:18, 신7:1, 8:1).

③ 세상 중앙의 땅

 

2. 시내산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

(1) 피로 맺은 언약

①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는 

의미.

②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

피는 언약을 인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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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의 피를 바라보게 한다

(2) 중보자가 있는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모세는 총 8차에 걸쳐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갈 3:19, 출 19:9, 19, 20:18-21, 신 5:5, 
23-27, 31, 18:18, 요 1:17).

(3) 대대에 지킬 만대의 언약(신4:1, 5-6, 13-14, 5:1, 31, 6:1, 12-13, 11:1) 
① 시내산 언약은 당시 살아 있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 언약의 현재성 

②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모든 세대와 세운 언약 - 언약의 보편성 

 
(4)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

① 율법은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자각시켜 겸손하게 한다

②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케 한다.

3. 모압 언약

(1) 구속사의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와 같이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겔 16:4, 6), 이스라엘을 장자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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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 후에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었다(민 
1:1-3, 46).

 

(2) 다시 확증된 언약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초기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이다.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11월 1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재확된 언약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장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걸해야 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여 살 것을 
요구하였다. 

(3) 계속적으로 확증되고, 확증되어야 할 언약

주전 1446년 3월에 체결된 시내산 언약은 주전 1407년 11월 모압에서 재확증되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궁극적으로 계속 확증되어야 할 언약이다. 
(신� 29:14-15)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기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나아가 육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등장할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한다(롬 2:28-29, 4:11, 16, 갈 3:7-9, 29).


